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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은 주식회사 JARA에 있어 합병으로부터 

5년이 되는 시기이며 더불어 제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습니다. 

자동차 재활용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운영 회사

의 합병이라는 시도로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간 5년이었지만, 예상했던 것 이상의 합병 효과가 

안팎으로 실현된 5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

한 구(旧) SPN 회원님, 구(旧) 에코 라인 회원 여러

분과 관계자, 특히 토요타통상 관계자분들의 막대

한 지원과, 협력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였던 작년은, 회

원 수의 확대, 시스템 유통 금액 확대,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목표를 조직 전체의 협력에 의해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원 기업을 맞이할 

수 있어, 더욱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매우 기

쁠 따름입니다. 나아가, 2018년의 사용 후 자동차

의 인수 대수의 전년 대비 증가도 뒷받침되어, 회

원의 사용 후 자동차 거래 대수도 증가하고 있으

며, 2019년도는 입고 확대에 더욱더 노력해 나아

가겠습니다. 

2019년에 대해서는, 여러 시책에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먼저, 토요타통상과 연계한 사용 후 

차량(ELV) 처리 체제의 구축입니다. 업무 효율의 

개선으로, 재활용 부품 생산·판매에 있어 작업 시

간의 단축 등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ATRS (아틀

라스)’와 ‘SPL(슈퍼 라인)’의 두 시스템은 IoT(사물

인터넷) 대응과 시스템 개선을 합니다. 재활용 부

품의 유통 면에서는, 시스템 내부의 유통 부품의 

품질 기준 레벨의 표준화를 추진합니다. 

더욱 향상된 기술력으로, 손해 보험 회사의 연

수 센터의 협력을 받아, 기술 강습의 표준화를 시

도합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마케팅 

전략이나, 대형 등 업무용 차량에 대한 시스템 대

응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토요타통상 리사이클을 

비롯한 토요타통상 그룹 관련 회사와 연계한 대응

을 해 나아갑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라가

고 있지만, JARA 회원 기업과 다양한 사업을 전개

해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0일)  

 

 

경제산업성, MaaS보급 가속으로 
     

    경제산업성은, IoT(사물인터넷)와 인공 지능(AI)

을 활용하여 제공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 서비스로서의 

이동)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

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한 대응 사례 등의 정

보를 수집하여 관계자가 공유함과 더불어, 장래에 

있어 컬래버레이션이 되는 계기가 되는 이벤트도 

개최한다. MaaS와 자동 운전과의 융합에 대해서

도, 지식인들과 검토할 예정이다. 

  2 월을 ‘스마트 모빌리티 추진 월간’으로 자리매

김하여, MaaS의 보급을 위한 각종 이벤트를 전개

한다. 15일에는 ‘모빌리티 서비스 지역 연계 회

의’를 도쿄 도내에서 개최. 지자체와 사업자, 정부 

관계자들이 현재의 대응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등, 참가자들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도쿄에서 2월 매주 목요일 저녁에, 라이드 

셰어 서비스의 실현을 목표로 사업자와 주차장 예

약 앱의 전개 사업자, 클라우드 형 택시 콜 사업을 

전개하는 사업자 등, 새로운 사업의 창출을 목표

로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모아, 대응 사례를 소개

하는 이벤트 ‘벤처·카페·도쿄 모빌리티 피치’를 개

최한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 얻은 최신 동향과 요망에 

대해서는, 3월에 개최할 예정인 ‘IoT(사물인터넷)

와 AI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에서 논의를 전개하며, 2019년도 이

후의 액션 플랜 책정 등의 논의에 반영한다. 이 연

구회는 MaaS와 레벨 4 이상의 무인 자동 운전 서

비스 차의 융합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작업 

부회를 설치하여,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22일) 

 
 

VW와 포드, 정식으로 제휴 합의 
   

   [미국 디트로이트 = 미즈시마 도모야(水鳥 友

哉)] 미국의 포드·모터와 독일의 폭스 바겐 (VW)은 

15일, 글로벌 규모의 포괄적 제휴에 정식 합의했

다고 발표했다. 먼저, 포드의 픽업 트럭, VW의 도

시형 밴을 상호 공급하며, 2022년에 판매를 시작

한다. 또한, 자동 운전과 전기자동차, 모빌리티 서

비스 영역의 공동 개발에서도 제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디트로이트에서 개최중인‘북미 국제 오토 쇼

(NAIAS)’에 맞춰 실시한 전화 회견에서, 포드의 짐 

해켓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VW의 허버트 디

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밝혔다. 양사는 2018년 6 

월에 포괄적 제휴를 위한 각서를 교환했다.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해켓CEO와 디이스CEO를 

탑으로 하는 합동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자본 제휴

는 포함하지 않는다. 양사는 2023년 이후 실적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한다. 양사가 

2018년에 판매한 상업용 차의 대수는 120만 대를 

넘었으며, 얼라이언스는 상용차 영역에서‘세계 최

대 규모의 업무 제휴’가 된다. 자동 운전 기술 등의 

선진 기술의 제휴는, 앞으로 수개월 간을 걸쳐 협

의해 나갈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7일) 

CO2 삭감 수치（수퍼라인 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O2 삭감 효과 참고치 

2018년12월 

2,801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 시, 신품부

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과재활용부품

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O2 배출량의 차이가 CO2 삭

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부품 협의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LCA（전생애 환경평가

기법 (life cycle assessment))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

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JARA대표이사역 사장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현지 시간 14일에 포드의 부스 앞에 나란히 서 

있는 포드의 해켓CEO(왼쪽)과 VW의 디이스

CEO(오른쪽) 



  

 일본 자동차대학교, 재활용 부

품 활용 커스터마이즈 차를 오토 

살롱에 
  일본 자동차대학교(NATS, 야베 아키라(矢部 明) 

이사장·교장, 지바현 나리타시(千葉県 成田市))

는 11~13일에 지바시 미하마구(千葉市 美浜区)에 

있는 마쿠하리멧세(幕張メッセ)에서 개최된‘도쿄 

오토 살롱 2019’에, 재활용 부품을 활용하여 커스

터마이즈한 출품 자동차를 전시했다. 

 NATS는, 매년 많은 커스터마이즈 카를 출품하

고 있다. 오토 살롱의 출품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도쿄 국제 커스텀 카 콘테스트’에서는, 역대

의 출품 차량이 수상하여, 커스터마이즈에서는 

독작적인 창의력과 높은 기술력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학생이 베이스가 되는 차량을 커스터마이

즈할 경우에, 재활용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

으며,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올해 전시된 차량 10대 가운데, 재활용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한 차가 ‘NATS FTO Ver·RCS’. 베이

스 차량으로 사용된 미쓰비시 자동차의‘FTO’전륜

구동차(FF)의 자동변속기(AT) 차에, 미쓰비시 자

동차의‘갤랑’의 4륜구동차(4WD)의 V 형 6기통 엔

진과 수동변속기(MT, Manual Transmission), 구동

계를 이식했다. FTO와 갤랑으로는, 현 상태로는 

이식할 수 없는 부품이 있어, 필요한 부분에 재활

용 부품을 사용했다.  

    이번에 사용한 주요 재활용 부품은, 드라이브 

샤프트는 미쓰비시 자동차의‘랜서 에볼루션 4’, 

스티어링 너클은 ‘랜서 에볼루션 6’, 로어암은 ‘랜

서 에볼루션 6.5’의 부품이 활용되었다. 또한, 연

료 탱크는 ‘랜서 에볼루션 10’용 경기용 탱크의 

재활용 부품을 트렁크에 배치하는 등, 재활용 부

품이 정비나 판금 이외의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

다는 사례를 하나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다. 

    완성된 차량은, 트레드 확대에 따른 오버 펜더

화 등 내외장의 마무리에서도 학생들의 세심한 

작억을 엿볼 수 있었다. 리더 역인 NATS 카스터마

이즈과의 3학년인 니시지마 다카시(西島 隆) 씨

는 “언젠가는 FTO의 4WD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꿈을 유형화한 것에 대해 미소를 보였다.  

  NATS의 커스터마이즈과에서는, 오토 살롱에 

출품한 차량에 대해 공인 차검을 취득하여, 테스

트 주행과 졸업 여행을 겸한 테스트 런 캐러밴을 

실시하여, 카스터마이즈카의 안전성과 주행 성능

을 확인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7일) 

오토 살롱 2019 개최  자동차의 

즐거움을 발견하자 
    도쿄 오토 살롱 2019’가 11일, 마쿠하리 멧세

(지바시 미하마구(千葉市 美浜区))에서 개막됐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들이‘커스텀 카의 제전’으로 

1980년대에 시작한 이 이벤트는, 최근 들어서는 

젊은 연령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증가하는 등 

폭넓은 인기를 획득. 자동차 메이커 각사가, 고객

과의 귀중한 만남을 이루는 기회의 장으로 생각

하여, 출시가 임박한 신형 자동차와 커스터마이

즈카, 컨셉 카를 선보이는 장으로 본격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이번에도 각사가 최신 차량을 공개

하며, 애프터 마켓 각사와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아이디어를 경쟁했다. 

   이번에 37회째를 맞이하는 도쿄 오토 살롱은, 

자동차 메이커와 커스텀 파트 메이커 등의 426사

가 참가. 드레스업한 커스텀 카와 튜닝 카, 컨셉트 

카 등 역대 최대인 906대가 회장을 장식했다. 동

승 시승회와 콜렉터블 카 옥션(Collectable Cars 

Auction) 등 관련 이벤트도 늘어 방문객들이 즐겼

다. 자동차 메이커의 출품도 정착하여, 6사가 프레

스 브리핑을 실시했다.  

   토요타 자동차는, 스포츠카 시리즈‘GR’의 한정 

모델인‘마크 X GRMN’을 발표. 또한 다이하쓰 공업

의 경형 오픈 스포츠카인‘코펜’을 베이스로 한‘코

펜 GR 스포츠 컨셉’도 처음으로 선보였다. 토요타

의 도모야마 시게키(友山 茂樹) 부사장은 “코펜은 

가볍게 부담없이 GR을 즐기기 위해 시판을 목표

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토요타 그룹이 연

계하여 GR시리즈의 차종군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

다. 14일 개막하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시판 

모델로 발표할 신형‘수프라’의 레이스 사양도 전

시했다. 

   닛산 자동차와 자회사인 오텍 저팬은 「 엑스트

레일」 의 ‘오텍 사양’을 28 일에 발매. 지난해 도쿄 

오토 살롱에서 참고 출품한 컨셉트 카가 방문객

으로부터 호평을 얻었으며 “SUV 요구 가운데에서

도 내장 디자인과 질감, 소재 등에서 고급 지향이 

뚜렷해지고 있다.”(오텍 저팬의 디자인 관계자)라

는 점에서 시판화를 서둘렀다고 한다. 

 마쓰다는 신세대 제품의 제1탄이 되는 신형‘마

쓰다 3’(북미 사양차)를 일본 국내에서 최초로 선

보였다. 아오야마 야스히로(青山 裕大) 상무 집행 

임원은“마쓰다 프리미엄의 실현을 향한 마쓰다의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

다. 개발 책임자의 벳푸 고타(別府 耕太) 씨와 디

자이너 츠치다 야스타케(土田 康剛) 씨의 토크세

션도 실시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대폭적으로 개량 후 가까

운 시일내에 발매할 ‘데리카 D:5’의 클린 디젤차를 

선보였다. 후카자와 키요시(深澤 潔) 집행 임원은 

“데리카는 유니크한 올라운드 미니 밴으로 일본 

국내 판매에서 간판 차종이다.”라며 신형에 대한 

의욕을 나타냈다. 

 다이하쓰 공업은 경형 오픈 스포츠카인 ‘코펜’을 

쿠페형 스타일로 마무리한 ‘코펜 쿠페’를 전시했

다. 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제품의 하드 루프를 

장착. 개폐식 유리 해치를 통해 물건을 넣고 꺼내

는 것도 가능하다. ‘도쿄 오토 살롱 2016’에 출품

하여, 관람객 등 많은 유저로부터 호평을 받았던 

점에서 200대 한정으로 상품화하기로 했다. 11일

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생산은 4월 이후를 예정한

다. 

    스바루는, 스바루 테크니카 인터내셔널(STI

(Subaru Technica International), 히라카와 요시오

(平川 良夫) 회장, 도쿄도 미타카시(東京都 三鷹

市))와 공동 개발한 ‘포레스터 어드밴스드 스포츠 

컨셉’이나 ‘임프레자 STI 스포츠 컨셉’을 선보였다. 

히라카와 사장은, 두 컨셉 모델에 대해 “방문객의 

반응이 좋으면 (컴플리트 모델로) 시판화를 검토

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간 자동차 신문 1월 12일) 

학생들의 상상력을 유형화 했다 

미쓰비시 자동차는 디자인을 대폭 변경한‘데

리카D:5’를 공개 

올해 37번째를 맞이하는‘오토 살롱’에는 426

사가 출품  

토요타는‘GR시리즈’에서 개발 중인 다이하

쓰의‘코벤’베이스의 모델 등을 전시 

닛산은‘엑스트레일 오텍’(오른쪽)과‘리브 오

텍 컨셉’을 출품 

마쓰다는‘마쓰다3’의 개발 책임자와 디자이

너들이 토크세션 




